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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다행복교육지구, 컬러링북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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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구(구청장 정명희)는 북구다행복교육지구 컬러링북, ‘마을에 물들다’를 제작했다고 18일 밝
혔다.

컬러링북은 북구다행복교육지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지도와 22페이지 분량의 활동지로 제작돼 학
생들이 직접 색깔을 입힐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특히 책자에는 마을체험학교, 별난마을선생님(전래놀이, 마을해설) 등 다행복교육지구의 운영 모습
과 지역에서 활동하는 공동체의 위치 및 활동내용 등이 다양하게 담겨있다.

북구는 컬러링북을 각 학교에 배부하고, 또 다행복교육지구 프로그램 운영 시에도 활용할 계획이
다.



한편 2018년부터 시작해 올해 4년차를 맞이하는 북구다행복교육지구는 2021년 교육부의 미래교육
지구 공모사업에도 선정돼 사업비 1억 원을 확보했다.

구는 사업비로 ‘학교와 마을이 만나는 공감 프로젝트’를 추진해 마을교육공동체와 문화예술단체 등 
마을의 자원과 학교를 일대일 매칭하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정명희 구청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해 다행복교육지구 사업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한편으로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볼 수 있었다”며 “올해는 미래교육지구 사업 추진과 더불어 마을과 학교의 연
계가 공고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고민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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